
제36회 경남연극제 폐막, 극단 예도〈나르는 원더우

먼〉단체대상 차지 

- 4월 4~15일, 12개 지부 13개 극단 참여, 연일 매진 등 성황리에 마쳐 

- 한경호 권한대행, “적극적인 문화예술 진흥 정책으로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도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

경남도는 ‘제36회 경상남도연극제’가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정대균 MBC경남 

대표이사, 진주시 부시장, 경남예총회장 등 12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폐막식 가졌다고 밝혔다.

제36회 경상남도연극제 단체대상은 극단 예도(나르는 원더우먼)이, 개인연기대상은 

극단 미소의 천영훈과 극단 예도의 김현수가 수상하였다. 단체대상을 수상한 극단 

예도는 대전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경남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이번 연극제는 4월 4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5일까지 12개 지부, 13개 극단이 참

여했으며, 진주 극단 ‘현장’의 주 무대인 현장아트홀과 경남과학기술대 100주년 기념

관 아트홀,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행사를 주최한 (사)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에서는 다양한 연극 경연 뿐만 아니라 지역

에서 활동하는 실력있는 가수들의 버스킹공연, 금관 5중주 등의 다양한 부대 행사를 

연극 전에 실시하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아 연일 매

진을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경남연극제가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과 우리나라 연극

계의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 연극제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며, “도에서는 적극적은 

문화에술 진흥 정책을 펼쳐 연극계를 비롯한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도민

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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